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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8. 21.(목) 배포 시 배포 2025. 8. 21.(목)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기 위해 필요한 
광견병 항체 검사, 국내 검사기관에서도 가능
 - 일본으로 반려견과 고양이를 데려갈 때 소요되는 검사 비용과 시간 절감
    (기존) 일본 검사기관에서 검사 → (변경) 국내 기관에서도 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

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

하였고, 8월 21일(목)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는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일본으로 반려동물을 데려가려는 경우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정한 검사

기관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여 기존에는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본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했으나, 국내 검사기관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전염병검사과)가 지정됨에 따라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혈액 샘플을 일본으로 보낸 후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검역증 

발급, 국제 우편 운송 및 항체 검사 등에 약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

되고, 검사 기간도 대략 4주 정도가 걸렸으나, 앞으로 검역본부 실험실을 이용

할 경우 비용은 11만원으로 검사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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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지정은 일본으로 혈액 샘플 검사 의뢰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농식품부가 2024년 4월에 일본 농림수산성에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한 이후, 

일본측의 신속한 평가와 지정을 위해 요구 자료를 즉시 제공하고, 고위급 

면담 등에서 지속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광견병 항체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 일본

으로 혈액 샘플을 보내는 건수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금번 검사기관 지정으로 반려인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일본 반려동물 혈액샘플 수출검역(건): (’22) 196 → (’23) 294 → (’24)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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